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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미디어 효과 연구로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실태를 취

재한 시사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국내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

구이다. 그동안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TV나 신문 인터넷 등의 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 못지않게 다양한 주제를 심층 분석하여 수용자들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TV 시사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한 수용자 효과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지구 환

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사능 오염을 주제로 한 재난 다큐멘터리가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오염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재난 다큐

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시사다큐

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야당의 지지도가 높았으며, 노후 원전문

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여 더 적극적으로 폐기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전의 추가 건설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

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제어 : 시사다큐멘터리, 의제설정, 점화효과, 미디어 효과, 수용자

Abstract  This experimental research as media effect study explores the effect of the current documentary that 
deals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widely spread by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of domestic audience. Proceeding studies about media effect dealt mainly with news contents of 
TV, newspaper and internet.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 of current documentary as non news contents on 
audience that provide us with profound information by various subjects are very few. Especially it is difficult 
to find studies about disaster documentary dealing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having much effect on global 
environment. Accordingly this research implemented experimental study to find out the effect of current 
documentary that deals with  radioactive contamination by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political and social 
recognition of audience. This research found that subjects exposed to the current documentary considered 
outdated nuclear power plant more seriously, supporting the opposition party more positively, claiming shutdown 
of outdated nuclear power plant, and opposing additive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than subjects not 
exposed to the current docu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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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디어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

구들이 지난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인쇄 미디

어인 신문, 잡지, 책, 전파 매체인 라디오와 텔레비전, 20

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터넷 미디어 등이 수용자의 인식

과 태도, 그리고 생활 전반에미치는 여러 연구들이 수행

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부 연구들은 가설에 그치기도 했

으며, 많은 연구들은 그 효과가 입증되고, 동료 연구자들

의 반복적인 검증을 거처, 이용과 충족 이론, 의제 설정

이론, 점화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 틀짓기 이론 등 다양

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정착되기도 했다[6].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은 신문이나텔레비전, 인

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수행하여 왔으나, 대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뉴스 콘텐츠에 주목하여, 뉴

스 콘텐츠가 미디어 수용자들에게 미치는연구를 수행하

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비뉴스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즉 멀티미디어 시대에 생산되는 뉴

스 이외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10].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영화 <화

려한 휴가>가 관객들의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쳐, 유

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음을실험으로 입

증한 연구[5]가 국내에서 수행되었으며, 미국에서는 텔레

비전 토크쇼가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평가에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도 검증하였다[12].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들

을 다룬 텔레비전 시사 다큐멘터리 또한 미디어 수용자

의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론

을 가능하게 한다.

지난 9월 12일 국내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

이 발생한 이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원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신고리 5, 6호기건설이 중대 분수

령에 놓였다. 특히 환경단체에 의해 건설허가 취소 소송

이 제기된데 이어, 야당이 반대 당론까지 채택하고 일부

여당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

싼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3].

이러한 국내의 재난 환경 속에서, 본 연구는 신문, 텔

레비전,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연구들이 뉴스 콘텐츠에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지진을 소재로 한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디어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의제설정 이

론, 점화이론, 문화계발이론, 틀짓기이론 등 다양한 이론

이 있을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미디어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활발하게 검

증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제설정효과 이론과 점화효과 이

론을 배경으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비뉴스 콘텐츠인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대표적인 미디어 효과 이론인 의제설정 이론은 뉴스

미디어가 특정한 이슈나 사건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면,

그 이슈나 사건들은 공중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이론이다[17]. 이처럼 미디어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슈나 사건들에 대한 공중의 인식은 대통령이나 정치인

을 평가할 때, 쉽게 생각나기 때문에 평가의 중요한 기준

으로 점화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제설정 효과가

점화 효과의기능을가지고있다고 볼수 있는것이다[14].

의제설정 효과가 점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론적인 함의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함의를 지닌다. 우선,

점화효과를 가진 의제설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

통령 지지도와 같은 랠리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국

가적 위기 기간 동안,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다

루는 의제는 공중이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며, 일

단 하나의 미디어 의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면, 그것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9]. 또한위기기간동안의집중적인 미

디어의 보도는 국민들을 단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

며, 그것은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인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중은 위기에 관한 정보를 주로 뉴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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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중은 대통령을 더욱 지지하게 되

는데, 이것이 바로 ‘랠리 효과’이다.

정교화 가능성모델(ELM)에 의하면, 미디어의 의제설

정은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조건들은 정치적 흥미도와 관여도라고 한다. 정

치적 지식과 관심이 많은 정치적 엘리트 계층과 정치적

지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치적비엘리트 계층을

명확한 비율로 나눌 수는 없지만, 많은 시민들이 비엘리

트 계층인 것만은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비 엘리트 계

층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이슈가자신들과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지각은 미디

어 의제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된다[13].

또한 정치에 흥미가 결여된, 비엘리트 계층은 특정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 미디어가 현저하게 보도하면, 쉽게

점화된다. 또한 이들 비엘리트 계층에게 정치적 후보에

대한 ‘인상(impression)’은 미디어 의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좌우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정치적 메시지는 미디어 의제

를 교묘히 조종하여, 절대 다수인 비엘리트 계층이 후보

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

다. 선거에서비엘리트 계층의 한 표도엘리트 계층의 한

표와 똑 같이평가되기 때문에, 미디어가 절대 다수인 비

엘리트 계층을 흔들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 의미있는 효

과일 것이다.

미디어의 보도가 정치적 점화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접근가능성 휴리스틱(accessibility heuristic)을 사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이엔거와 사이먼(Iyengar & Simon,

1993)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9]. 이 연구에 의하면,

이슈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가 수용자들이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기억 속에서 어떤 사례에 접근하도록 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접근가능성 휴리스틱에

기반을 둔 이러한 설명은 정치적 점화 효과 분야에서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고 경험적인 검증을받은 경우가

드물었다.

점화효과의 접근가능성 요소를 검증했던 밀러와 크로

스닉(Miller & Krosnick, 2000)의 연구는 정치적 점화작

용이 숙의적 처리과정을 통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11]. 그들은 이러한 숙의적 처리과정은

점화작용이 보통 즉각적인 반사적 처리로간주되기 때문

에 네트워크 모델의 예측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

나 즉각적인 반사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반사적 처리

과정이 숙의적 처리과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

했다[15].

프라이스와튝스버리(Price & Tewksbury, 1997)[2]의

정치적 점화효과 모델은 버코위츠(Berkowitz, 1984)의

신 연관 네트워크 모델과 비슷하게 기억의 네트워크 모

델과 미디어가 기억에서 정보의 접근가능성을 증가시키

는 역할에 기반을 두고 있다[14]. 그리고 프라이스와 튝

스버리는 자신들의 모델에 정보의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을 포함시킨다. 적용가능성은 정보가 당면

한 상황에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

미한다. 만약 점화된 정보가 당면한 상황에 적절하지 않

다면, 그 정보는 정치적 판단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화효과는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것

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카펜티어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미디어의 점화효과가 노출 이후

30분 이내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4] 이와 유사

하게, 알사우스와 김(Althaus & Kim, 2006) 또한 점화의

단기적 효과를 입증했는데, 이들의 연구결과는 단기적

효과가 미디어 노출 이후 24시간 내에 사라진다는 사실

을 제시하고 있다[1]. 그러나 많은 다른 정치적 점화효과

연구들에서는 미디어 노출 효과가 최소 몇 주간 지속된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점화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

는 아직도 뚜렷한 이론이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18].

이러한 정치적 점화효과의 흐름 속에서 비뉴스 컨텐

츠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

구는 영화(Holbert & Hansen, 2006)[7], 범죄 드라마

(Holbrook & Hill, 2005)[8], 심야 토크쇼(Moy, Xenos, &

Hess, 2005)[12] 등이 정치적 점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리고 미디어가 대통령 이외의 다

른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점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밝

혀냈다[16].

본 연구에서는 지진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비뉴스 콘텐츠인 시사다큐멘터리가 미디어 수용자의 정

치, 사회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재난에 관한

시사다큐멘터리의 수용자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영향력의 새로운 측면을 탐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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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정치적 점화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미디어

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출된 이슈나 사건들은 공중의 마

음 속에 그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이들 이슈나 사건들

은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평가할 때, 쉽게 떠오르기 때문

에 미디어는 의제설정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의제설

정 기능은 점화효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디어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미디

어의 뉴스 콘텐츠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일부 영화,

토크쇼, 범죄 드라마 등이 정치적 점화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치적 점화효과를 나

타낼 수 있는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지 않은, 지진이라는

재난 상황을 다룬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정치적 사

회적 인식을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연구를 위해서 2013년 10월 15일 방송된 KBS1 TV

'시사기획 창 - 현장르뽀,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시사

다큐멘터리를 실험 자극물로 선정하고, 이 시사다큐멘터

리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않은 피험자들보다 노후원전 폐

기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연구가설2: 본 시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원자력 발전

소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연구가설3: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일본산 농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구문제1: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수용자의 정

당 지지도에 미치는영향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1-1: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수용자의

여당에 대한지지도에어떤 영향을미치

는가?

연구문제1-2: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수용자의

야당에대한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3.2 연구방법 및 변인의 측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생 피험자들을 두 집단

으로 구분하고, 한 집단에게는 시사 다큐멘터리 ‘현장르

뽀, 후쿠시마의 진실’을 시청하게 한 후, 그리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이 영상자극물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피험자들의 노후

원전에 대한 인식,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인식,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인식,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도 등을

측정하였다[Fig. 1], [Fig. 2].

[Fig. 1] Scen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Fig. 2] Scene of fukushima fish market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남자 대학생 45명, 여자

대학생 57명, 모두 102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사다큐멘터

리를 시청한 피험자는 50명,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는 52

명이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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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 participants

Categories
Docu

Viewer

No

Viewer
sum

male 22 23 45

female 28 29 57

sum 50 52 102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들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문

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원전 문제에 대한 인식 : “귀하께서는 노후 원

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천천히 폐기해도 된다’(0점), ‘조속히 폐기해야 된

다’(7점) 사이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귀하께서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 않다’(0점), ‘필

요하다’(7점) 사이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일본산농수산물에대한 인식 : “귀하께서는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물어서,

‘안전하지 않다’(0점), ‘안전하다’(7점) 사이를 리커

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도 : “귀하께서는 야당(여

당)에 대해 어느 정도 지지하십니까?”로 물어서,

‘전혀지지하지 않는다’(0점)에서 ‘적극 지지한다’(7

점) 사이를 각각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노후 원전에 대한 수용자 인식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노후 원전 폐기를 더 적극적으로 주

장할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서, 영상 자극물인 다큐멘터리 시청 여부를 독립변인, 설

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노후 원전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

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노후 원전 폐

기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34, df=1, p<.05).

<Table 2> ANOVA of audience's support on disposal

of outdated nuclear power plan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docu-

viewer
50 6.4 1.35

7.34 1 .01
No-

viewer
52 5.1 1.17

즉,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평균=6.4)은 다큐

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평균=5.1)보다 노후

원전 폐기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4.2 원전 추가 건설에 관한 수용자 인식

“본 시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추정한 <연구가설 2>

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상 자극물인 다큐멘터리 시청 여

부를 독립변인,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원자력 발전소

의 추가 건설 문제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종속변인

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결과는<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3> ANOVA of audience's support on 

additional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docu-

viewer
50 1.3 0.55

8.45 1 .002
No-

viewer
52 2.1 0.72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원전 추가 건

설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45, df=1, p<.05).

즉,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평균=1.3)은 다큐

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평균=2.1)보다 원전

추가 건설 문제에 대해 지지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4.3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본 재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일본산 농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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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상 자극물인 다큐멘터리 시청 여부를 독립변인, 설

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일본산 농수산물의안전성에 대한

피험자들의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

(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Table 4>와 같

이 나타났다.

<Table 4> ANOVA of audience's recogni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docu-

viewer
50 5.4 1.02

1.22 1 .35
No-

viewer
52 4.9 0.92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일본산 농수산

물에 대한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22, df=1, p>.05).

따라서 ‘다큐멘터리를 시청한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

은 사람들보다 일본산 농 수산물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

할 것’으로 추정한 <연구가설 3>은 기각되었다.

4.4 재난 다큐멘터리 시청과 정당 지지도

‘본 재난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수용자의 여당과 야당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연구문제로 설정

한 <연구문제 1-1>과 <연구문제 1-2>를 살펴보기 위해

서, 수용자의 영상자극물 노출 여부를 독립변인, 설문조

사를 통해 측정한 여당과 야당 지지도를 각각의 종속변

인으로 설정하여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5>와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5> ANOVA of audience's support of 

ruling part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docu-

viewer
50 2.2 0.55

0.85 1 .42
No-

viewer
52 2.4 0.61

<Table 6> ANOVA of audience's support of 

opposition party

Categories Case Mean SD F DF Sig.

docu-

viewer
50 4.8 1.22

6.55 1 .01
No-

viewer
52 3.5 0.95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여당 지지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0.85, df=1, p>.05).

그리고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야당

지지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6.55, df=1, p<.05).

즉,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의 여당 지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으나, 야당 지지도에 있어서는 다큐멘터리를 시

청한 피험자(4.8)들이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3.5)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사람이 살지않는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발전소 주변 마을들을 중심으로 폭

넓게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 실태를 현장 르포 형식

으로 취재한 시사 다큐멘터리의 시청이 국내 수용자의

사회적, 정치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

해 살펴본 연구이다. 특히 경주 지진 이후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과 방사능 피해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

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시청이 수용자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

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다.

그동안 점화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미디어의 반

복적인 보도에 의해 공중이 특정 이슈나 사건들을 중요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치인을 평가할때 이들 이슈

나 사건들이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점화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텔레비전

이나 신문, 혹은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 콘텐츠에 집중하

여 이루어졌다. 점화효과의 일부 연구들이 영화, 토크쇼,

범죄 드라마 등도 점화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선행 연구들이 다루

지 못했던 비뉴스 컨텐츠 중에서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

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을 점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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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3년 10월 방송된KBS1 TV의 ‘시사

기획 창 – 현장르포. 후쿠시마의 진실’이라는 시사다큐

멘터리를 영상자극물로 선정하고, 이 시사 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의 피험자들은 시

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다른 한 집단의 피험자들은

이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조사

에 응답하게 하여, 이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변량 분석

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 시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노후 원전문

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 원전 폐

기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전의 추가 건설을 더 적

극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인식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1-1>과 <연구문

제 1-2>에서,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은이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 간에 여당의지지도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으나,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

이 이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야당을 더 적극적

으로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 두 집단 간 야당의

지지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사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피험자들이 시사다

큐멘터리를 시청하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해일본산 농수

산물이더 위험한것으로 인식할것이라고추정한 <연구

가설3>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놓고 볼 때, 본 연구의 영상자극물

인 KBS 1TV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 – 현장르포, 후

쿠시마의 진실’의 시청은 미디어 수용자에게 노후 원전

의 폐기, 신규 원전의 추가 건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야당에대한 지지도와 같은 정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

본산농수산물의 안전성과 여당의 지지도와 같은사회적,

정치적인식에는 영향을미치지않음도또한 발견되었다.

이러한연구 결과는 본연구를 수행한 시점이경주 지

진이 발생하여, 경주 인근의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

문제화 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실험의 영상자

극물인 시사다큐멘터리의 수용자 효과가 일부가설과 연

구문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경주 지진이라는 민감

한 시점에 본 실험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

난을 주제로 한 시사다큐멘터리가 일본산 농수산물의 안

전성과 여당 지지도와 같은 일부 연구가설과 연구문제에

서 수용자 인식에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감안할 때,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가 수용자의 정치적, 사회적 인

식의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의제설정 효과와 점화효과와 같은 대표적인

미디어 효과 연구들이 대부분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이

나 텔레비전, 혹은 인터넷의 뉴스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비뉴스 콘텐츠의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텔레비전 시사다큐멘터리의

정치적 사회적 점화효과를 일부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

가 아닌 탐색적 차원의 연구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탐색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시사다큐멘터

리가 수용자의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비뉴스 컨

텐츠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점화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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